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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록  대도심 속 지하역사는 점차 대형화 및 심도가 깊어지는 추세이다. 수도권 교통난 
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광역급행철도(GTX) 노선이 추진 중이며 현재 
GTX-A노선이 개통되어 운행 중이다. GTX는 평균 심도 40m 이상의 대심도 노선으로 
계획되며 대심도의 지하공간은 재난에 매우 취약한 곳으로 피난/구간 활동에 어려움으로 
사망자 발생확률이 높다. 본 연구에서는 대심도 역사를 선정하여, 피난동선 및 피난시간을 
분석하였고 대심도 역사의 재난대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피난 안전성 연구를 
수행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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